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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킨 프랜차이즈의 비밀ㅣ이 맛은 전국구 치킨인가, 지역구 통닭인가?

국내 자영업의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
로 꼽히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
가장 가맹점이 많은 업체는 BBQ로 밝
혀졌다.

KB금융이 3일 발표한 ‘자영업 시리
즈’의 첫 번째인 ‘치킨집 현황과 시장여
건 분석’ 보고서에 따르면 BBQ는 가맹
점이 2018년 현재 전국 1659개로 4년 연
속 1위를 유지했다. 이어 BHC(1456개),
페리카나(1176개), 네네치킨(1157개),
교촌치킨(1037) 순이었다. 매장의 단위
면적당 매출액을 비교하면 교촌치킨이
35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. 이어 티바

두마리치킨, BBQ, 굽네치킨, 60계 순으
로 매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총 409개인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
의 지역별 가맹점 수를 보면 이른바 ‘전
국구 브랜드’라 할 수 있는 BBQ나 BH
C, 페리카나가 다수 지역에서 1위를 차
지했다. 하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이들
외에 지역 치킨 상권을 주도하는 ‘로컬
브랜드’가 따로 존재했다. 대구의 경우
호식이두마리치킨이 매장 수 1위를 기
록했다. 울산과 경남에서는 처갓집양념
치킨이 가장 매장이 많았고, 부산은 전
국 가맹점 수 15위에 머문 썬더치킨이
109개의 매장으로 가장 많았다.

이밖에 땅땅치킨(대구 매장 2위), 지
코바(울산 공동1위·대전 2위) 등 지역에
특화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도 눈길을
끌었다.

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8만7000여

개의 치킨집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
도가 1만9253개로 가장 많았고, 이어 서
울(1만4509개), 경남(5904개) 순이었다.
특히 시군구별 분포에서는 영화 ‘극한직
업’에서 갈비통닭의 성지로 등장하는 수
원이 가장 많은 1879개의 치킨집이 영업
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.

뀫2015년부터 치킨집 창업＜폐업
한편 치킨집의 영업 상황은 해마다

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2015년부
터 치킨집 창업 보다 폐업이 더 늘어나
는 추세다. 창업이 4년간 평균 6800개
인 반면 폐업은 8600개에 달했다. 지역
별로 창업 순위를 보면 수원(784개), 청
주(737개), 부천(698개), 화성(676개)였
다. 폐업 순위는 부천(988개), 수원
(898개), 대전서구(873개), 청주(864개)
순이었다.

전국에서 가장 치킨집이 많은 수원은
창업 순위 1위, 폐업 순위 2위로 가맹점
의 변화가 가장 심했다. 경쟁은 갈수록
심화되지만 평균 매출액은 줄어드는 등
전체적인 영업여건은 악화되는 것으로
분석됐다.

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치킨집의 영업
여건은 당분간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을
것으로 전망됐다.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
영업비용은 2011년 6200만 원에서 지난
해 1억1700만 원으로 89% 증가했지만
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00만 원에서
1400만 원으로 32%나 감소했다.

KB금융 관계자는 “닭고기 소비량이
늘고 전체 매출 규모가 증가하는 등 치
킨 시장의 수요 여건은 비교적 양호하지
만, 경쟁 심화와 영업이익 하락 등 악화
된 영업 여건의 개선은 쉽지 않다”고 평
가했다. 김재범 기자 oldfield@donga.com

수원치킨집무려 1879곳…‘극한직업’ 현실판?
창업1순위꺠·폐업2순위…변화극심
BBQ 4년 연속 전국 가맹점수 최다
대구 ‘호식이’울산선 ‘처갓집’ 강자
매장당매출액은 ‘교촌치킨’이최고

치킨집을 소재로 해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‘극한직업’의 한 장면. 영화에서 ‘왕갈비통닭’의 성지로 등장하는 수원은 실제로 무려 2000개에 가까운 점포가 영업을 해 전국에서 가장 치킨집이 많은
지역으로 밝혀졌다. 스포츠동아DB

‘리그오브레전드’(LoL)를 종목으로 한
‘2019 LoL 챔피언스 코리아’(LCK) 서머
시즌이 5일 서울 종로 LoL파크에서 개막
한다.

개막전에서는 지난 시즌 승강전의 나락
에서 살아남은 진에어 그린윙스와 KT롤
스터가 맞붙는다. 두 팀과 함께 디펜딩 챔
프 SK텔레콤 T1을 비롯해 그리핀, 킹존
드래곤X, 샌드박스 게이밍, 담원 게이밍,
한화생명 e스포츠, 젠지 이스포츠, 아프
리카 프릭스 등 총 10개 팀이 출전한다.
8월 18일까지 진행하는 정규 리그에서는

팀당 2번씩 풀 리그로 3전 2선승의 대결을
펼친다.

우승팀은 ‘LoL 월드 챔피언십(롤드컵)’
직행권을 얻게 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
다. 3일 서울 삼성동 라이엇게임즈 사옥에
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출전팀들은 선전
을 다짐했다. 개막전에 나서는 KT롤스터
송경호는 “팀 분위기가 좋아 기대해도 좋
을 것 같다”고 밝혔고, 진에어 그린윙스의
이승주도 “팀 기량이 많이 올라 좋은 성적
을 낼 것 같다”고 자신했다. 지난 시즌 SK
텔레콤 T1의 부활을 이끈 이상혁은 “MSI

4강에서 패배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”며
“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좋은 성과를 내겠
다”고 다짐했다.

한편 이번 서머 시즌부터 중계 플랫폼
도 늘어난다. 기존 SBS 아프리카 TV, 트
위치, 네이버, 아프리카TV, 옥수수 외에
올레 모바일과 LG유플러스 모바일 tv에
서도 볼 수 있다. 지난 시즌에 이어 우리
은행이 타이틀 스폰서를, SK텔레콤이 5G
공식 스폰서를 맡았다.

김명근 기자 dionys@donga.com

“롤드컵티켓잡아라”…LCK 서머 5일개막

진에어그린윙스vs KT롤스터개막전
8월 18일까지팀당2번씩풀리그대결

편집｜심승수 기자 sss23@donga.com

인기 게임 ‘콜 오브 듀
티’의 역대 시리즈 중
가장 명성이 높은 ‘모던
워페어’가 새롭게 돌아
온다. 블리자드엔터테
인먼트 코리아는 인피
니티 워드가 개발하고

액티비전이 퍼블리싱하는 ‘콜 오브 듀티:
모던 워페어’(사진)가 10월 25일 플레이스
테이션4와 엑스박스 원, PC로 전 세계에
출시된다고 밝혔다. PC버전은 블리자드
엔터테인먼트의 PC온라인 게임 플랫폼
‘배틀넷’을 통해 단독 출시한다. 국내에서
는 한국어 음성 텍스트 버전을 선보일 계
획이다. 새 ‘모던 워페어’는 사진을 보는
듯 현실적 경험을 제공하는 최신 엔진을
적용했다. 싱글 플레이와 멀티 플레이, 새
로운 협동전 등 게임 전반에 걸쳐 통일된
스토리가 전개되는 경험을 준다. 김명근 기자

‘콜오브듀티:모던 워페어’ 10월 선봬

넷마블은 모
바일게임 기대
작 ‘일곱 개의 대
죄: 그랜드 크로
스’(사진)를 한국

과 일본에서 4일 정식 출시한다. 3000만 부
넘게 팔린 동명의 원작만화 지적재산권(IP)
를기반으로한역할수행게임(RPG)이다.이
용자가주인공이돼원작세계를탐험하며스
토리를 진행하는 어드벤쳐 방식이다. 고품
질 그래픽을 바탕으로 3D 애니메이션을 보
는 듯한 화려한 필살기 연출이 특징이다. 한
국과일본에서사전등록자수가총 550만명
을돌파할정도로기대감이높다. 김명근 기자

넷마블 ‘일곱 개의 대죄’ 오늘 출시

<LoL 챔피언스 코리아>


